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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모의평가의 사탐 선택 인원은 36

만8천18명으로 탐구 전체 지원자 수의 58.9%

에 해당합니다. 과탐 선택 인원은 24만8천642

명으로 전체의 39.8%입니다. 사탐 선택 인원의 

비율이 19.1% 더 높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선택 과목별 지원 인원을 보

면, 사탐 선택 인원은 꾸준히 늘었지만 과탐 지

원 인원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표 1). 6월 모평

의 전체 지원자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을 고려

하면 학생들의 사탐 선호가 두드러집니다.

이런 현상을 인문 계열 성향 수험생의 증가로 

보면 안 됩니다. 최근 몇 년은 의대 증원과 첨

단학과의 신설·확대로 자연 계열 선호가 높았

습니다. 즉, 자연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까지 

사탐 과목을 선택했다고 봐야 타당합니다. ‘사

탐런’ 학생들이 늘었다는 의미죠.

사탐런이 늘어나면 과탐은 응시생이 줄어 상

위권 경쟁이 전보다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시 입시를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사탐을 

선택한 학생이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 중 어디

로 지원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탐런은 부담스러운 과탐을 피하고 사탐에서 

성적을 높게 받겠다는 전략입니다. 과탐은 응

시자 수가 적고 의·약학 계열 지원자

가 몰려 상위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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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호
‘배운 과목, 수능 과목 따로? 
선택 과목 딜레마’ 
기사 참고

과탐 부담 피해 사탐 선택

이 주의 
입시 용어 풀이 

이용풀

사탐런

모의고사 시행 전후 뉴스를 살피면 ‘사탐런 가속화’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사탐런’은 자연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수능에서 과학탐구(과탐) 과목이 아닌 

사회탐구(사탐) 과목을 선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탐으로 ‘Run away, 도망친다’라는 뜻이죠.

취재 송지연 기자 nano37@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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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년 사이 선택 과목을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선택형 수능에서는 표

준점수 유불리,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진로·적성 중심으로 과목을 선택했다면 최근에는 굳

이 어려운 과목보다는 수월한 과목을 선택해 전략적으로 입시에 접근하는 현상이 두드러졌

습니다. 예로 모의고사에서 수학 영역은 <미적분> 선택자가 줄고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눈

에 띄게 늘었고, 탐구에서는 과학탐구 선택자가 급감한 반면 사회탐구 중 <사회·문화> <생

활과 윤리> 선택자는 급증했습니다. 국어에서도 공부량이 많은 <언어와 매체>보다는 <화법

과 작문> 선택자가 늘고 있고요. 모의고사에서 선택 과목의 변화가 커진 만큼 학교 교육과

정에서도 과목 선택에 변화가 있을까요? 배움과 전략 사이에서 과목 선택의 괴리가 나타

나는 상황을 들여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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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과목 딜레마
배운 과목, 수능 과목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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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탐은 응시자 수가 많고 과탐보다 난도

가 낮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2025학년에는 대다수의 대학이 자연 계열 지

원 시 과탐을 필수로 응시해야 하는 규정을 폐

지하면서 사탐런의 제약이 풀렸습니다. 그 결

과 자연 계열을 지망하는 수험생 중 중하위권

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이 목표인 학생이 

사탐으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선택 과목에 따

른 표준점수 차이가 정시의 유불리를 가른다

고 하지만, 중하위권은 그 차이가 미미해 사탐

에서 성적을 올리는 편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

이죠.

그렇다고 사탐런이 마냥 장점만 있는 것은 아

닙니다. 여러 서울 주요 대학은 정시전형에서 

과탐 과목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줍니다. 가산

점을 받는 것과 사탐 성적을 올리는 것 중 무엇

이 유리할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사탐런과 함께 최근 정시의 주요 변수로 작용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확통런’과 ‘문과 침공’

2026 교차지원과 사탐런의 전망이 궁금하다면? 

이 기사를 참고해보세요!

‘이용풀’ 응용하기

1174호
‘사탐·과탐 필수 응시 폐지 후 
교차지원보다 사탐런 증가, 왜?’ 
기사 참고

입니다. ‘확통런’은 자연 계열 학생이 <미적분>

이 아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현상입니

다. 목적은 사탐런과 마찬가지로 학습 부담을 

줄이고 성적을 올리는 것입니다. 확통런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과 침공’은 정시 접수 시 자연 계열 학생이 인

문 계열 학과에 지원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문·이과 계열 구분이 사라지고, 국어와 수학에 

선택 과목이 생긴 2022 수능 이래 <미적분>과 

과탐 2과목을 선택한 자연 계열 학생은 동일한 

성적의 인문 계열 학생보다 표준점수가 유리

했습니다. 문과 침공은 이런 유리함을 바탕으

로 상위권 인문대학 진학을 노리는 전략입니

다. 단, 사탐런이 확대되면서 ‘문과 침공’ 사례

는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사탐 과탐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2023년 6월 243,767 49.1 244,993 49.3

2024년 6월 271,676 51.1 252,265 47.5

2025년 6월 368,018 58.9 248,642 39.8

*비율은 탐구 전체 지원자 수(2023년 49만6천165명, 2024년 53만1천 명, 2025년 62만3천943명)에 대한 선택 영역 비율을 나타낸 값이다.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6학년 6월 모평 실시 보도자료>

표 1_ 2023~2025년 6월 모평 탐구 선택 과목 지원 인원 및 비율

정시의 또 다른 변수

확통런·문과 침공


